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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과 당원의 뜻이 담기는

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전당대회를 위한 제언 

 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.
 저희는 오늘 ‘당원 동지들과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혁신 전당대회’에 대한 기대가 지
켜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

 이번 8월 전당대회는,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
결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, 국민과 함께 하는 책임야당으로 거듭나게 하
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입니다. 따라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선출방식에 
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. 

 먼저 논의되어야 할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입니다. 전체당원의 0.4%밖
에 되지 않는 대의원이 당 지도부 선출에서는 45%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한 명의 
대의원이 60명의 권리당원과 같은 투표권을 가지는 것으로는 당원들의 뜻을 오롯이 받들 
수 없습니다.

 지난달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제안했던 바와 같이 대의원의 비율을 낮추고 권리당원과 
국민여론조사의 비중을 늘려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선출과정
에서 재확인시켜야 할 것입니다. 

전당대회준비위원회(이하 전준위)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 부
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 또한,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준위에서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대표의 힘을 
빼는 방식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는 형식적으로는 단일성 지도체제로 보
이지만 실제 내용은 집단지도체제로 바뀔 수 있어, 우리 당의 많은 국회의원과 권리당원
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. 

 지금 민주당은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. 이
런 중요한 시기에 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로, 당내 기득권과 공
천의 유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.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실
망만을 안길 방식입니다.

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야당입니다.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국민께 신뢰받는 강력한 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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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정부와 여당이 손 놓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, 혁신과 쇄신을 
통해 구태정치 타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.

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료 국회의원께도 부탁드립니다. 당원 동지들과 민의가 반영된 전
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혁신 지도부를 선출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혁신하고 쇄신할 
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
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동지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과 쇄신의 
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. 새로운 변화의 싹이 꺾이지 않고 자라날 수 
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. 당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주당을 
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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